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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두고 막판 조율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 협상단은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방문을 통해 실무 협상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양국 중앙은행 간 협약을 넘어 미국 재무부 기금을 활용한 통화스와프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측은 협상 타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APEC 정상회의 전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본문
한미 양국은 막바지에 다다른 관세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두고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협상단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최고위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실무 협상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16일(현지시간)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방문은 협상 진전을 가시화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미국 측은 현재까지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향후 10일 이내에 협상 결과가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통화스와프 방식을 둘러싼 논의는 기존의 양국 중앙은행 간 직접 협약을 넘어, 미국 재무부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아르헨티나에 적용했던 방식과 유사하며, 한국 측이 미국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타결 시점은 APEC 정상회의 전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양국은 무역 관계를 재정립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투자 펀드 조성 방식과 통화스와프 규모 등 세부 조율 과정에서 난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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